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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05.14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 실태] 
    -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82%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국내 입양 실태] 
    -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보다 많아져!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 선택 ‘찬성한다’ 62%

제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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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하며 가정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성경은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
성들의 교육적 사명이 담긴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9절, 에베소서 6장 1~4절은 부모
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현장에서의 신앙 교육이 더
욱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가정 신앙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가정 신앙 생활과 자녀 
신앙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신앙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비대면 시대에 매
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최근 ‘가정 신앙과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
사’를 진행하였는데, [넘버즈] 제 95호에서 그 결과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소개
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천 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구
제척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82%가 자녀 신앙 교육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
었다. 그만큼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크다는 뜻인데,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세
대의 신앙 계승 및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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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면,  
전 가족 교회 출석률 높아진다!

1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부모 5명 중 4명(79%)은 가족의 교회 출석에 대해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족 중 일부만 출석’하는 경우는 21%로 조사됐다.   

•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한다’는 비율은 아버지(남성) 응답자에서 더 높았는데(어머니 70%, 아버지 
85%), 이는 아버지(남편)가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에서 가족 모두 출석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그림] 신앙생활 이어온 대손 수(전체) (%)

• 신앙생활은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고, 평균 2.8대째로 나타났다. 신앙생활 이어온 
대 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의 신앙생활, 
평균 2.8대째 이어오고 있다!

2

[그림] 가족 전체 교회 출석율(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부모 대상)

1대 2대 3대 4대  
이상

13

50

35

2

[그림] 신앙생활 이어온 대손 수(연령별) (%)

79%

가족 전체 교회 출석률

[그림] 가족 전체 출석률(부모의 교회 출석 여부별)

아버지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

85%

어머니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

70%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2.6
2.82.9

평균 2.8대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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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 53%

3

•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신앙생활에 더 소
홀해진 것 같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는 인식이 더 
높은 점이 주목된다.  

• 특징적인 것은, 부모의 신앙생활 변화와 자녀의 신앙생활 변화 정도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인
데, 자녀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 (%)

• 자녀가 성장 후 예상되는 신앙 계승 정도를 물었더니, 47%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고 
응답했으나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또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부모 신앙이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특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로 유
치원생 자녀 18%보다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신앙 계승,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27%

[그림] 자녀가 성장 후 예상되는 신앙 계승 정도 (%)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다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은 잘 못할 것 같다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7

20

47%

19

27%
자녀 학령

유치원생 18
초등학생 23
중학생 30
고등학생 35

자녀 학령
유치원생 51
초등학생 51
중학생 45
고등학생 39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아버지

어머니

부모 평균

자녀 6

8

9

7

41

39

33

43

53

53

58

50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 예전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예전보다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인 것 같다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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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9%가 ‘건강하다’(매우+어느 정도)고 
응답했다. 다수가 자신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보면 3분의 1은 ‘건
강하지 않다’(전혀+별로)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 신앙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비율은 가족 구성원의 교회출석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모두 교회
에 나가는 가정에서 ‘건강하다’(매우+어느 정도)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모 모두와 자녀 중 일부가 나가는 
가정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 전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31%

[그림]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인식 
          (매우+어느 정도)         

(%)

건강하지 
않다
31

건강하다
69

[그림] 가족의 교회 출석 구분별 가정의 신앙 건강성 (%)

가족 모두 출석

부모 모두와 일부 자녀 출석

부모 중 한 명과 모든 자녀 출석

부모(두 명)만 출석

부모 중 한 명만 출석 

부모 중 한 명과 일부 자녀만 출석 73

72

56

54

27

25

27

28

44

46

73

75

건강하다(매우+어느 정도) 건강하지 않다(전혀+별로)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가정 전체가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아버
지(남편)’가 51%로 가장 높게 응답됐다. ‘어머니(아내)’는 40%로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교회 출석과 가족 모두의 교회 출석이 상관성이 높고, 신앙적인 역할자로
도 아버지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어, 가정 신앙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부모별 응답 결과가 상이한데, 부모 각자 자신을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인식하고 있
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인식의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 ‘아버지’

[그림]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

아버지 
(남편)

어머지 
(아내)

목회자 기타

62

40
51

(%)
[그림]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 
          (부모별, 상위 3위)

순위\응답자 아버지 어머니

1위  아버지 58% 어머니 50%

2위  어머니 34% 아버지 41%

3위  목회자  2% 목회자   2%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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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23%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부모의 얕은 신앙’(19%), ‘신앙 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16%) 등으로 나타났다. 

•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중학생’ 부모에서는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22%)’이 상대적으로 많이 꼽혔다. ‘고등학생’ 부모에서는 ‘자

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이 우선(21%)’과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11%)’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됐다. 

• 자녀 연령별 특성이 나타나는 문항으로, 자녀 연령에 맞는 부모 신앙 교육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특히, 미
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구체적인 신앙 교육 방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 : ‘각자 바쁘다’> ‘부모의 얕은 신앙’

• 지성, 인성, 진로, 신앙 분야별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가르친다(가끔+자주)’는 비율
이  ‘인성 교육’ 94% > ‘지성 교육’ 79% > ‘진로 교육’ 69% > ‘신앙 교육’ 5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 
교육은 자녀 교육 분야 중 가장 실천도가 떨어지는 분야이며, 인성 교육 정도의 2/3에도 못 미쳤다.

[그림]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분야별) (%)

자녀에게 하는 주요 교육 중,  
신앙 교육이 가장 뒤처져!  

4

인성 교육(예의 범절, 인간 관계, 생활 태도)

지성 교육(학습, 재능, 기술 개발)

진로 교육(소명, 적성, 진로 탐색)

신앙 교육(성경, 교리, QT, 기도, 전도 등) 41

31

21

6

59

69

79

94

가르친다(가끔+자주) 가르치지 않는다(전혀+별로)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4점척도 질문으로 긍정(가끔+자주 가르친다)와 부정(전혀+별로 가르치지 않는다) 응답률만 제시함

[그림]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 (%)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

자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이 우선이라서

자녀가 신앙을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서 4
6

12
14
16
19

23
자녀 학령

유치원생 24

초등학생 18

중학생 11

고등학생 10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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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의 부모(48%)가 잘 모르는 것으로 밝
혀졌다. 

• 실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은 전체 부모의 27%에 그쳤다. 
• 또한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부모 중, 훈련 받은 내용을 지속 실천하는 비율은 18%로,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의 5%만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고 지속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의 절반 가량, 자녀 신앙 교육 방법 ‘잘 모른다’ 

[그림] 훈련 내용 실천 여부

•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을 느낀다
(매우+약간)’는 응답이 82%로, 대부분의 부모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은 니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별로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나, 아버지도 79%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부모 모두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니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선 교회에서 부모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녀신앙 훈련 확대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이
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느낀다’ 82%

[그림]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

19

필요성 느낌 
(매우+약간)

82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필요성 느끼지 않음(전혀+별로)

[그림]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울 필요성 느낀다’ (부모별)

아버지 어머니

86
79

(%)

[그림]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인지 여부 (%)

모른다
48

안다
52

[그림] 자녀 신앙 교육 훈련  
          받은 경험 (%)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없다
73

있다
27

계속 실천 
하고 있다

가끔씩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실천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못했다

2
19

62

18

(%)

전체 부모  
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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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것으로는,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 역할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등 주로 자녀에 관한 것이 상위권에 응답되었다. 크리스천 부모들
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가족 신앙을 위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자료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

[그림]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 (중복응답) 

자녀와 
대화법

부모 역할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부부 관계 
및  

대화법

가정 예배 
드리는 법

자녀  
역할 교육

가정으로 
정기 배송 
되는 자료와 
활동 키트

212525
36

464747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 출석하는 교회에서 1년 간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적 있는지 물었더니 2/3(65%)가 ‘있다’
고 응답했다. ‘제공한 적 있다’는 응답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진다. 

•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 교육을 출석 교회에서 진행한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의 37% 정도만 출석 교회에서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은 셈이 된다.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교회 규모 클수록 높아!

5

[그림] 지난 1년간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한 적 있다’ (교회 규모별, 출석 교인 기준)

전체 49명  
이하

50~ 
299명

300~ 
999명

1000명 
이상

716660
53

65

[그림] 출석 교회의 자료 활용 방법 교육 여부 
         (가족 신앙 활동 위한 자료 제공 받은자 대상)

(%)

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
43

교육을  
하고 있다

57

(%)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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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크리스천 부모가 원하는 자녀 결혼식,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예배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50%

6

• 주요 가정 행사에 기독교 의식을 치르는지 조사한 결과, 생일, 세례, 입학, 졸업 등의 주요 생애의식에는 ‘예
배나 기도 없이 축하만 한다’와 ‘기도를 드리고 축하한다’가 40%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고, ‘감사예배
를 드리고 축하한다’는 20%로 나타났다. 

• 명절 가족 의식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47%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가족이 간단히 기도만 한
다’ 22%, ‘특별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20%, ‘제사를 지낸다’ 12% 등으로 응답됐다. ‘예배+간단한 기
도’를 합하면 69%의 가정이 명절에 일정 부분 기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희망하는 자녀의 결혼식 형태에 대해서는 절반의 응답자(50%)가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예배식으로 진
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23%는 ‘자녀의 뜻에 따르되 기도는 하고싶다’고 했으며, 13%는 ‘기독교 예배식
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주요 가정 행사 시 기독교 의식 여부

주요 생애 의식 형태(생일, 세례, 
입학, 졸업 등)

명절 가족 의식 형태 희망하는 자녀 결혼식 형태

20%

40%

예배나 
기도는 없이 

축하만  
한다
40%기도를  

드리고  
축하한다

감사예배를 드리고  
축하한다

12%

20%

22%

예배를  
드린다
47%

14%

11%

23%

50%

제사를  
지낸다

특별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가족이 간단히  
기도만 한다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예배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자녀의 뜻에  
따르되 최소한  
기도만이라도  
하고 싶다

기독교 예배식은  
부담스러워  
일반 예식으로  
하고 싶다

아직 잘 모르겠다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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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정기적 소그룹 활동자, 비활동자보다 모든 가정 신앙 지표가 긍정적!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별 주요 가정 신앙 지표

신앙적 배움 및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그룹 활동한다’ 38%

7

• 신앙적 배움과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모임)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8%가 ‘있다’고 응답
했다. 

• 소그룹 활동자는 현장 예배 참여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정기적인 신앙적 소그룹 활동 여부 (%)

정기적  
소그룹 없다

62%

정기적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38%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 (지난주 예배 유형별)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현장 예배 참석자

온라인 예배 참석자

방송/가정 예배 참석자

지난주 예배 드리지 않음 11

35

39

45

(%)

가족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평소 자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한 달간 가정 신앙생활-가족 기도

명절 때 예배를 드린다

나는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진 것 같다

자녀 성장 후 신앙 계승- 부모보다 신앙생활 잘 할 것 같다 15

59

15

43

41

48

61

75

26

44

46

52

65

77

80

85

소그룹 활동자 소그룹 비활동자

*자료 출처 : 한국IFCJ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1.04.05~04.19.) 

• 본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신앙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부모 그룹에서 가정 신앙에 대한 지표가 대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이 자신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 신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어,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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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짧은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
대까지 1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했으며,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했다
1). 이 시기에 성인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가족 구성이 대략 3대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조사
에서도 3대 이상의 신앙 가족이 50%였고 평균 2.8대였다. 이제 한국 개신교는 가족 종교화되었고, 조부
모, 부모, 자녀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다.   

신앙 가족 대수가 이어지면서 자녀의 신앙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앙 체험을 통해 신앙을 가졌던 
(조)부모 세대의 눈으로 보면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손)자녀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기 
마련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에 31%가 동의했고, 자녀의 신앙이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는 우려는 27%였다. 대략 신앙 가정의 1/3 가까이가 자녀 신앙에 대해 불안감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서당에서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교육 기능도 담당했다. 글자 
교육 뿐 아니라 도덕과 인성 교육도 각 가정의 몫이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 
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냄으로써 최소한의 교
육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신앙 교육도 학교 교육을 닮아가면서 각 가정은 자녀를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
다고 생각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부모들이 59% 밖에 안된다고 한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도 
‘교회 잘 다녀왔니?’, ‘수련회 가야지?’ 등 교회 집회에 참석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주
일에 기껏 2시간 내외 진행되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것도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전에 주일학교 출석 학생들의 절반 정도만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조사결과(예장 합동, 목
회자 600명, 2020.11)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절반 정도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는 심
각한 상항에 놓여있다. 

결국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발
표되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한국 교회에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회 교육 강화이다. 이번 조사 결과,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는 가정이 어
머니가 교회 출석하는 가정보다 전가족 출석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아버지의 가정 내 신
앙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를 묻는 질문
에 부모 모두 본인을 가장 높게 지적했는데, 아버지의 본인 지적률이 어머니의 본인 지적률보다 높았다. 
이는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 영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데이터
를 근거로 살펴보면, 교회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내 아버지 역할과 신앙적 교육이 매우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남자 소그룹을 구성하여 아버지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신앙적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번 조사에서 의미있는 발견 중 하나가 크리스천 부모의 절반이나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제대로 모른
다는 사실이다. 부모들 중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실제 이를 실천 

시사점

1) 기독신문 인터넷판(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60). ‘[특별기고] 한국 교회 성 
    장과 부흥-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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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부모 중 5%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학생 
대상 현장 교육에 집중했다면, 코로나 시대에 부모 대상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이렇듯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이기에 무려 82%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 방법을 배
우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 역할, 자녀와 함께 하는 신
앙 프로그램 등을 원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부모 대상으로 한 자녀 신앙 교육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
와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3.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 변수 중 하나가 소그룹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분
석했지만, 부모가 정기적으로 신앙적 소그룹 활동을 하는 가정일수록 모든 신앙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신앙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 CEO인 탐
레이너 박사는 교회의 건강은 소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소그룹 활동이 강한 교회는 코로
나 시대에 살아남고 더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는 모든 부모를 소그룹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이다. 이 작업이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 결과 본인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31%나 되었다. 한
국 교회 가정 신앙 건강도 지표이다. 목회자들은 다음세대 자녀를 둔 교회 성도 10가구 중 3가구가 현재 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비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가정 목회 사역을 전개해 나
가길 부탁드린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국내 입양 실태>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보다 많아져!  

2.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 선택 ‘찬성한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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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올해 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면서 입양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
게 늘었다. 입양의 날을 며칠 앞둔 5월 8일에는 2살된 입양아가 칭얼거린다고 양아버지가 손과 나무주걱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아이를 의식 불
명상태로 만들어 그가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입양의 날을 맞아 국내 입양 실태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1
2007년부터 국내 입양아,  
국외 입양아보다 많아져! 
• 우리나라의 입양아는 그동안 해외로 보내는 국외 입양아가 국내 입양아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 격차가 점

점 줄어 지난 2007년부터 역전, 국내 입양아가 더 많아져 현재는 국내와 국외 비율이 55 대 45 정도가 되
고 있다. 

• 총 입양아 수는 2001년 4,206명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2019년에는 704명으로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림] 총 입양아 수 추이

국외
45

국내
55

[그림] 2019년 입양아 비중 
         (국내 vs 국외)

• 입양아의 유형을 보면 국외 입양아는 100% 미혼모 아동이며, 국내 입양아는 85%가 미혼모 아동이고, 다
음으로 유기 아동이 13%이다(2019년 기준). 

•국내 입양아 유형, 85%가 미혼모의 아동!
[그림] 국내 입양아 유형

213

미혼모 아동
85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출처 : 베이비뉴스, “작년 국외입양 100% 미혼모 아동… 국가는 어디 있나”, 2020.09.11. (보건복지부, 2019년 입양통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92

1. 국내 입양 실태

[그림] 국외 입양아 유형

미혼모 아동  
100%

유기 아동 가족 해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7048631,057922

2,4642,4392,652

3,562
3,851

4,206

국내 입양 국외 입양2,436 2,287
2,101

1,264 1,125 916
236 374 398 317

1,770
1,564 1,461

1,388 1,314
1,548

686 683 465 387

 (명)
(%)

(%)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5C?idxno=8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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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 선택 ‘찬성한다’ 62%

2. 가족에 대한 국민 인식

• 우리 국민의 5명 중 2명(40%)은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법적인 결혼 또는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가족이다’라는 전통적 가족관 43%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는데, 이는 전통적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1인 가구 층의 응답
이 21%로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사별 또는 자녀 분가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층에서 가족 관계에 있어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

반대한다
36 찬성한다

62

•우리 국민의 40%,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다!’

• NBS(전국지표조사, 국내 4개 여론조사기관 연합 정기 조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두 명 중 한 
명의 성(姓)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62%, ‘반대한다’ 36%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찬성률은 20대 80%, 70세 이상 31%로 세대 간 큰 격차를 보이는데, 자녀의 성(姓) 선택에 있
어서 고령층일수록 아버지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부모가 합의하여 부모 중 한 명의 성(姓)으로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18~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31
5258

697680

*자료 출처 : NBS(전국지표조사), ‘제 27호 20201년 5월 1주’,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2021.05.03.~05.05)  

(%)

모르겠다 ‘찬성한다’ 연령별

1

16

거주 생계 
/공유 관계

40

법적 혼인/ 
혈연 관계

43

[그림] 가족 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NBS(전국지표조사), ‘제 27호 20201년 5월 1주’,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2021.05.03.~05.05)  

모르겠다

정서적  
유대 관계

[그림] ‘정서적 유대 관계로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 응답률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 및 
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6

16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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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혈연관계의 가족 형태가 아닌 확장된 가족 형태인 동거, 사실혼,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69%)이 ‘찬성한다’고 응답해, 역시 가족 관계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 확장된 가족 형태에 대한 찬성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한데, 세대별 가족 형태에 대한 상반
된 인식이 눈에 띈다. 

[그림] 동거, 사실혼, 위탁 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찬반 (%)

•우리 국민 69%, 동거/사실혼/위탁 가정 ‘가족으로 인정한다!’

3

반대한다
28

찬성한다
69

18~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56
62

70727375

*자료 출처 : NBS(전국지표조사), ‘제 27호 20201년 5월 1주’,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2021.05.03.~05.05)  

모르겠다 ‘찬성한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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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데일리 오피니언 제447호(2021년 5월 2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7호 (2021년 5월 2주)

정
치

국가시설 무색한 ‘항만 참극’…노동자 사망, 전 산업평균의 1.5배 

한겨레_2021.05.11.

가상화폐 4050세대가 값 올린 후 2030세대가 뛰어들었다 

한국일보_2021.05.12.

4월 취업자 65만명↑ 6년 8개월만에 최대…"고용회복 뚜렷" 
연합뉴스_2021.05.12.

국민 갑질 인식조사, 사람 목숨까지 뺏는 갑질 

한국일보_2021.05.10.

국민의힘과 언론이 때려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3회 연속 청취율 1위 

뉴스프리존_2021.05.14.

일
반
 
사
회
 

끝나지 않은 ‘빚투’ 지붕 뚫은 가계대출   

연합뉴스_2021.05.12.

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주요국중 1위 될지도   

한겨레_2021.05.09.

먹는 빨대, 페트병 옷… MZ세대는 친환경에 지갑을 연다   

조선일보_2021.05.10.

못쓴돈 2200조원 폭발...수퍼카 집 다 사들인다, 美 소비 빅뱅   

조선일보_2021.05.08.

경
제

환
경
/
국
제

청년들 힘든 삶에 책임지지 않는 586세대의 위선 

중앙일보_2021.05.10.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한겨레_2021.05.10.

칼
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238764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4419.html#csidx534c8895c2b9f90b41df4226fcfaaf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5/08/QGF5C6BMZJDYRJ23UNJHTPMKB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4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211190001468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6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22144015&code=92010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6
http://nbsurvey.kr/archives/215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4642.html#csidx6e62e4cf3ac7903b5b32725bbf4b84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220450004185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5/10/VNAJQFCVD5DYDGYZLL6GGLSS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44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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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획 특집1 – 그늘진 가정의 달 (매일경제)

[그늘진 가정의 달 1] 다문화 가정, 비주류 취급 말고…사회에 잘 스며들게 도움을 

2021.05.04.

[그늘진 가정의 달 2] 학대아동 10명중 1명, 5년 내에 또 당해 

2021.05.06.

[그늘진 가정의 달 3] "그래도 내 새끼인데…" 때리는 자식, 감싸는 부모 

2021.05.07.

   *기획 특집2 – 1인세대 (중앙일보)

[1인세대 특집1] "반려묘 양육 방식 달라 독립"…'나혼자 산다' 벌써 900만명 

2021.05.10.

[1인세대 특집2] 세대분리 1년만에 청약 당첨…미친 집값이 만든 230만 K싱글 

2021.05.10.

[1인세대 특집3] "234만명의 격차"…'1인세대'와 '1인가구' 차이점을 아시나요 

2021.05.10.

[1인세대 특집4] "창원 집값 미쳤다" 자녀 떠나고 남은 '60대 싱글' 도시 

2021.05.10.

[1인세대 특집5] 기숙사 박차고 나온 여고생, 두번째 식구로 '논숙자' 택했다 

2021.05.11.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688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99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3213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38444/
https://news.joins.com/article/2405426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42787/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434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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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후원 기관 | 

후원 기업 |

후원 개인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
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 
    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
선,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
호,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
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
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
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
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
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
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
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신규 후원 | 김성식(증액, <주>벽산 대표이사), 기쁨의 교회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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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
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섬기는 
이들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횃불회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협력 
기관

세미나 안내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 실은 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주체인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 ‘한국 크리스천 가정의 신앙전승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5월 25일(월, 오후 2~4시)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미나 관련 안내입니다 
세미나 안내 : 세미나 안내 페이지  
세미나 신청 : 여기를 눌러주세요. 

http://poweroffamily.or.kr/news/article.html?no=22895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CgO1ez_ZnrmySGuN2SQi1zGXaW7DU22FJsAmMQKyPUe_EQ/viewform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mailto:%20jy0113@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